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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시간관이 청년기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김   민   진1)                   박   정   윤†

본 연구는 역경 후 성장을 일으키는 요인의 영향력을 밝히고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방안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20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5.0, AMOS 26.0 통계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

구는 역경 후 성장을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영향력으로 보고 두 변인의 관계가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

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역경 후 성장에 주요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모형의 검증

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종교가 역경 후 성장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역경 후 성장에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이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균형적 시간관이 사회적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본 과

정을 통해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나는 경로를 밝혔다 . 이는 역경 후 성장을 위해서 균형적 시

간관과 사회적 유대감 모두 중요하며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활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청년기, 역경 후 성장, 균형적 시간관, 사회적 유대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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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원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은 불안을 공유하며 사회와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어 N포 세대라고 불리며(김재

희, 박은규, 2016),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일상에서 불안, 무기력, 체념, 낙심과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

다(안계한, 김민희, 2020; 정수남, 권영인, 박건 

& 은기수, 2012). 또한 고의적인 자해 및 자살

이 청년들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나타남을 통

해 청년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이릿다, 2020), 청년기 자살문제

의 증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사회적 상황 및 개

인적 요인 등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과업

들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는 청소년기를 거쳐 중년기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가족과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

터 벗어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며 노

년기로의 중간 역할을 하는 생애에서 주요한 

전환 시기(이인정, 최해경, 2001)이다. 청년기 

때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대인

관계, 미래에 대한 준비,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

스로 문제를 평가하고 다양한 과업을 해결하

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김정은, 박정윤, 문

의정, 2019).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청년 때의 발달 결과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년기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

이지만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

용상황 등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

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역경에 마주하고 이로 인해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을 맞이해도 대응하

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로 인해 사건 

이후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Lazarus & 

Folkman, 1984). 이는 개인마다 상황에 대처하

는 내적인 역량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에서 위기를 마주했을 때 적절하

게 해결해갈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가지고 있

는 청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내적 역량을 가

지고 있지 않아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이며 좌

절하는 청년들도 있다. 청년기에 역경에 대처

하고 극복하는 방식은 청년기 뿐만 아니라 중

년기와 노년기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역경을 경험하였을 때 적절하게 대

응하고 극복하며 더 나아가 성장하는데 도움

을 주는 내적 요인들을 밝히고 관련 요인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에는 역경에 의한 부적응적 증상인 우울이나 

불안 등을 낮추는 것이 개인의 웰빙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역경극복과 

웰빙과 관련해서 개인의 강점이나 내적 능력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 Seligman(2002)도 행복감을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심리상태에서 벗어나

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인 정신적 번영 

상태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청년들은 행복하기 원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역경과 시련을 맞이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심리

적 부적응 및 일상생활의 부적응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역경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적응을 하고 심리적으로 성숙해지며, 새

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삶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나

타날 수 있는데(송현, 이영순, 2013), 이러한 

현상을 역경 후 성장이라고 한다. 역경 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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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자신의 삶에서 역경을 경험하고 극복하

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심

리적 변화를 뜻한다(Tedeschi & Calhoun, 2004). 

여기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란 단

순하게 역경 이전의 기능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전 개인의 심리적 기능 수준

이나 적응수준, 그리고 삶의 자각수준을 뛰어 

넘는 긍정적인 변화이다(이양자, 정남운, 2008). 

역경 후 성장은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Calhoun & 

Tedeschi, 2004). 역경을 경험하면 개인은 기존

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기본 가정이나 

핵심 신념이 흔들리게 되며 고통을 느끼게 된

다(서유진, 2018). 이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고

통과 혼란을 겪으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자동적이고 

침습적으로 떠올리게 된다(Calhoun & Tedeschi, 

2006; Tedeschi & Calhoun, 2004). 부정적인 생각

과 정서적인 고통은 역경 경험을 이해하기 위

한 인지적 재구성인 의도적 반추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도식 대신 새로운 인

지 도식을 구성하게 되어(Ullrich & Lutgendorf, 

2002)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나누

거나 글로 표현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재평가하고 조망이 넓어지는 등의 변

화를 경험한다. 타인이 역경에 대해 자신들의 

관점을 제공하며 지지해주는 것은 개인이 역

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고, 역경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는 개인이 

자신의 역경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도

움을 준다(Neimeyer, 2001). 지지적인 대상에게 

자기노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후 역경 

후 변화가 지속되면서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기

고 자신만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형성

하게 되면서 역경 후 성장에 이르게 된다. 

특별히 역경 후 성장은 심리적 긍정성과 관

련이 있다고 보며 그 적응 기제를 밝히는 것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 김교헌, 2009), 최근 개인의 강점이나 

내적 능력 등의 긍정적인 변인의 중요성이 부

각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서유진, 이규미, 

2016; 서혜진, 2016). 먼저 외향성이나 개방성, 

낙관성, 영성, 회복 탄력성 등 개인적 특성으

로의 강점이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김보라, 신희천, 2010; 

송현, 2011; 정인명, 2009), 역경 후 성장이 일

어나는 중간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대안을 찾아 변화를 이루어내는 인

지적 대처방법(임선영, 권석만, 2012)인 긍정적 

재해석, 인지적 유연성, 의도적 반추 등이 역

경 후 성장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제안되었다(장한, 2016; 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 Prati, & Pietrantoni, 2009). 인

구학적 변인은 성별과 종교에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역경 

후 성장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Davis 

& Nolen-Hoeksema, 2009), 종교가 있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역경 

후 성장을 일으킨다는 결과가 있다(Prati & 

Pietrantoni, 2009). 연령이나 교육수준에서는 연

구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만, 나이가 

젊거나 학력 및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역경 

후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Calhoun & Tedeschi, 

1998; Linley, Joseph, 2004). 이외에 역경 사건의 

특성이나 사회문화 및 환경도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나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내재된 긍정적 요인

에 초점을 두고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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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히고자 한다. 

청년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삶의 많은 변화

를 경험하는 시기로 청소년기를 살아온 과거

의 경험과 미래를 향한 목표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청년기 때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의미있게 연결할 줄 알

게되면 자신이 겪는 역경에 대한 의미를 새롭

게 정의하게 되고 이런 태도는 개인의 현재 

삶과 이후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Zimbardo와 Boyd(1999)는 개인마다 시간

을 다르게 지각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데, 특히 과거와 미래에 대해 균형적 시간관

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시간

관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이면서 무의식적인 태도를 

의미하며(Zimbardo & Boyd, 1999), 다양한 행복

지표와 관련되어 있어 행복을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이현서, 2018). 개인에게 같은 시

간이 주어지고 비슷한 경험을 하더라도 느끼

는 것은 다르며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개

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별히 

균형적 시간관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균형적 시간관이란 

자신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 시간을 유연

하게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미래를 의미있게 연결하는 시간 능력을 의미

한다(Boniwell & Zimbardo, 2004). 즉, 균형적 시

간관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는 자신에게 도움

이 되었던 의미 있고 긍정적인 시간으로 받아

들이고 미래는 희망적이고 가능성 있게 지각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인지 관련 변인은 인지적 처리과

정을 촉진시키며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임이 제안되었으며(김

아라, 이승연, 2016). 최근 해외에서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균형적 시간관을 

효과적인 인지요인으로 보고 균형적 시간관을 

활용한 치료개입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Sword, 

Sword, Brunskill & Zimbardo,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형적 시간관을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영향

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과거를 의미있고 긍

정적으로 기억하며 미래는 가능성 있게 인식

하는 것을 균형적 시간관으로 정의하려고 한

다. 

긍정적 인지 변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도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Calhoun과 Tedeschi(2004)의 역경 후 성장 모델

에서 역경 후 성장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제시

되었다. 개인은 자신의 역경 경험과 심리적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개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가 줄어들게 

되고 위로와 지지, 정서적 해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들도 존재한다

(Cordova, Cunningham, Carlson, & Andrykowski, 

2001). 

Sarason 등(2001)이 역경 이후 적응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지적

인 관계 자체가 아닌 개인의 인식이라고 제안

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적 지지 자체보다는 자

신에게 지지적이고 도움을 줄만한 친밀한 존

재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역경을 극복

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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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 대

신 사회문화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인 사회적 

유대감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유대감은 자신과 주변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친밀감을 평가하는 것

과 관련된 자아 특성인데(Lee & Robbins, 1995), 

사회 내 소속에 대한 내적 감정을 반영하여 

사회적 세계와 자신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Lee & 

Robinson, 1998). 유대감은 개인이 타인과 연결

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끼며, 자

신과 타인 그리고 소속된 사회와의 연결성을 

느낄 때 충족되는 욕구이다(Ryan & Deci, 2000). 

개인이 대인관계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지지를 

지각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완

충작용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거나 사라지

게 되면서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며

(유희정, 2012),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지지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심리적 고통이 줄어

든다는(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자

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

는 것만으로 역경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극복

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Erikson(1982)은 20대의 발달과업이 친밀감 형

성으로, 이때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추

후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고

독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하여 

청년기 때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사회적 유대감을 타인 및 세상에 소속되어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

로 정의하려고 한다. 

균형적 시간관은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예측되는

데, 편향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Zimbardo & Boyd, 1999). 이에 반해 균형적 시

간관을 가질 때 개인은 자신의 일과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

를 잘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형적 시간

관을 가질 때 둘 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편향적 시간관을 가진 개인보다 사회적 유대

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정

윤, 김민진, 2019). 그러나 균형적 시간관과 사

회적 유대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시작단계로 본 연구에서 균

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를 살펴

보고 이에 더하여 이 관계가 역경 후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역경 후 성장의 과정은 인지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변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정서적 

이득과 인지적 이득을 극대화한 결과로 나타

난다고 여겨진다(Calhoun과 Tedeschi, 2006). 의

도적 반추는 역경 사건이 어떤 의미이고 자신

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찾고 이해하려

고 노력하는 인지적 과정(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으로서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

서적 고통이 감소되거나 사고가 조절될 때 나

타나게 된다. 정서적 고통의 감소와 사고의 

조절은 타인에게 자신의 역경 사건에 대해 개

방하고 지지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

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가 역경 후 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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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경 후 성장에 대

한 긍정적 요인들의 영향력과 관계를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균형적 시간관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

균형적 시간관을 가질 때 다양한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울이 감소

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지며 긍정

적인 정서를 자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송희, 2018). 이에 반해 개인이 어느 특정한 

시간관에 편향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개인이 미래에만 집중하게 되면 일중독에 

빠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대인관계의 중

요성을 간과하여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며

(Zimbardo & Boyd, 2008), 과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현재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Boniwell & Zimbardo, 

2004).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균형적 시간관이 

Calhoun과 Tedeschi(2004)의 모형에서는 역경 후 

성장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

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적인 고통이 줄어들면 의도적 반

추로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는데, 균형적 시간

관이 침습적 반추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및 

결과를 완화시키는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송희(2018)는 반추는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사고로 지속적인 반추로 인해 우울한 사람들

이 반추를 멈추는 것은 어려우나 긍정적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기대하게끔 하는 것

이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균형적 시간관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켜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외국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에 대한 시간관 개입이 나타나고 균형적 시

간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균형적 

시간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Sword et al., 2014). 내담

자가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게끔 하고 외상적이고 

과거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으로 대체하여 

건강한 개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간

관 치료 개입(Sword et al., 2014)을 통해 역경 

후 스트레스 장애로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인

지적 특성의 영향력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의도적 반추 및 성장적 숙고 등의 변인들이었

으며, 따라서 새로운 인지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선 연구결

과를 통해 균형적 시간관이 역경 후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균형적 시간관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

을 밝히려고 한다. 

사회적 유대감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욕구

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이런 조절능

력은 낮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로부터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Kohut, 1984; Tesser, 1991).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신뢰감을 가지

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유대감이 

더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Aronoff, 

Strollak, & Woike, 1994). 반면에, 사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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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개인은 고

립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과 

우울 그리고 슬픔을 강화시킨다(권석만, 1995). 

또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피하며 사회적 

유대감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Lee 

& Robbins, 1995).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청

년들은 사회와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어

있는데(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들이 타인

과 사회를 신뢰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자원이 되고 역경 

후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청년기에 사회적 유대감을 높게 유지시키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사회적 유대감과 역경 후 성장과의 긍정적

인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몇몇의 연구들이 

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지지 받는다고 인

식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결과(유희정, 2012)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

이 높아서 자신을 지지해줄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고 느낄 때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rdova와 동료들(2001)은 사회적 관계망이

나 친밀한 대인관계가 자체가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물질적인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보다 자신의 

역경 사건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이 역경 후 

성장을 더 중요하게 예측해줄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몇몇 연구들도 사회적 관계망이나 

친밀한 대인관계 자체가 역경 후 성장에 유

의한 예측변인이 아님을 주장하였지만(Love & 

Sabiston, 2011; Weiss, 2004). 인지적 과정이나 

의미탐색의 과정에 영향을 주고 이 과정이 역

경 후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Roberts, 

Lepore, & Helgeson, 2006).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나 친밀한 관계 자체보다 개인이 타

인에게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역경 후 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 

가능하다. 사회적 유대감과 역경 후 성장간의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

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관련성

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데, 

Boniwell과 Zimbardo(2003)는 균형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과거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기꺼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는 것을 밝혔으며, 연인관계에서도 파트너가 

균형적 시간관을 가질수록 관계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tolarski, 

Wojtkowska, & Kwiecinska, 2016). 이외에 균형

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에 대해 유

추할 수 있는 연구도 있는데, 중노년기에 해

당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미래, 현재 시간을 

균형 있게 잘 연결하고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인식할 때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

는 결과(Kazakina, 1999)가 있다. 

이에 반해 편향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에

게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 과도한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과 

사회적 연결의 필요성을 축소하여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

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났다(Zimbardo & Bo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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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또한 성취하는 일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주변에 있는 소

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놓치게 될 수 

있다(Seppala, 2017). 최근 국내에서도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려고 한 연구가 있는데, 박정윤, 김민진

(2019)에 따르면, 균형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

은 사회적 유대감이 높고 이에 따라 개인의 

웰빙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선 몇몇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균형적 시간

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유대감이 높아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균형적 시

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

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균형

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상호연관성을 

역경 후 성장과 연계하여 밝히는 것은 의미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

대감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과 관계성

을 밝혀 상담이나 임상현장에서 긍정심리학적 

변인의 개입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

감은 역경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균형적 시간관을 가지면 역경 후 

성장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2. 사회적 유대감은 균형적 시간

관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휘숙(2008)이 쳥년시기를 만 

18~39세로 구분함을 토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만 20~30대 청년 23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 내 

대학생들에게는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전국에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직

장인 등에게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동

의를 얻어 익명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

다. 한 사람당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

문 참여자 중 미혼이 아니거나 역경 경험이 

없는 경우, 역경이 발생했을 당시 고통 수준

이 4점(보통 수준)이하일 때는 분석에서 제외

하였으며 총 208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

용되었다.

측정도구

역경경험 질문지 

역경경험 질문지는 송승훈 등(2009)이 개발

하고 양귀화(2014)가 일부 수정한 문항을 토대

로 서혜진(2016)이 구성한 역경 사건 목록을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경

험한 모든 역경 사건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역경사건’으로 

정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역경의 발생 시

기와 지속 여부, 역경이 발생했을 당시 및 최

근 충격도와 고통의 심각도를 응답하게 하였

으며, 충격도 및 고통의 심각도는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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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

본 연구에서는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외상 후 성장 척도(Korean Vers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

하여 역경 후 성장을 측정하였다. 한국판 외

상 후 성장 척도는 자기지각의 변화 6문항, 

대인관계 깊이의 증가 5문항, 새로운 가능성

의 발견 3문항, 영적, 종교적 깊이의 증가 2문

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의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의 Cronbach’s 

α는 자기지각의 변화 .850, 대인관계 깊이의 

증가 .792,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676, 그리고 

영적, 종교적 깊이의 증가는 .749로 나타났으

며 외상 후 성장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890로 나타났다. 

한국판 균형적 시간관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균형적 시간관 척도

(Korean Balanced Time Perspective)를 사용하여 

균형적 시간관을 측정하였다. Webster(2011)가 

개발하여 최지선(2016)이 번안한 균형적 시간

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과거지향 시간관과 

미래지향 시간관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하위문항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교차하여 균형적 시간관, 과거지향 시간관, 미

래지향 시간관, 제한적 시간관으로 구분하여 

네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

서 효과성을 검증할 때는 균형적 시간관은 1, 

편향적 시간관(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과 제

한적 시간관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이 이루어

졌다. 과거지향 시간관 12문항과 미래지향 시

간관 12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영역의 Cronbach’s α는 과거지향 .925, 미래

지향 .957로 나타났으며, 전체 Cronbach’s α는 

.954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

본 연구에서 Lee와 Robbins(1995)이 개발한 

것을 Lee, Draper와 Lee(2001)가 개정하고 전명

임, 이희경(2011)이 번안한 사회적 유대감 척

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Revised: SCS-R)를 

사용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였다. 사회

적 유대감 문항은 사회 전반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한 관계 유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

을 측정하고 있다. 총 20문항인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6점 리커트 척

도이며 전체 Cronbach’s α는 .89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5.0와 Amos 26.0을 

활용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경향성을 알

아보았다. 

둘째,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구사

회학적 특성, 균형적 시간관, 사회적 유대감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넷째,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균형적 시간관

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고, 부트스트랩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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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역경사건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4명(35.6%), ‘여자’가 134명(64.4%)으로 여성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연령은 ‘23-26세’가 

131명(63.0%)으로 가장 많았고, ‘20-22세’ 27명

(13.0%), ‘27-29세’ 27명(13.0%), ‘30세 이상’ 16

명(7.7%), ‘18-19세 이상’ 7명(3.4%)이 뒤를 이

었으며 평균은 25.01세(SD=3.52)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10명

(52.9%),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74명(35.6%), 

‘대학원 졸업 이상’ 24명(11.5%)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직업은 ‘학

생’이 115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이 52명(25.0%), ‘무직’ 24명

(11.5%), ‘기타’ 9명(4.3%), ‘판매, 서비스 및 기

술직’ 5명(2.4%), ‘자영업’ 3명(1.4%)이 뒤를 이

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108명(51.9%)으로 가

장 많았고 ‘무교’ 79명(38.0%), ‘천주교’ 14명

(6.7%), ‘불교’ 5명(2.4%), ‘기타’ 2명(1.0%)이었

다. 월 개인 평균소득은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67명(32.2%)과 ‘49만원 이하’ 63명(30.3%)

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0만원 이상~ 

299만원 이하’ 34명(16.3%), ‘100만원 이상~199

만원 이하’ 29명(13.9%), ‘300만원 이상’이 15

명(7.2%)으로 뒤를 이었으며 평균은 111.66원

(SD=109.97)이었다. 주관적 경제상황은 ‘중’인 

88명(42.3%)이 가장 많았으며, ‘중하’가 60명

(28.8%), ‘중상’이 38명(18.3%), ‘하’ 19명(9.1%), 

‘상’이 3명(1.4%)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역경사건 특성에서는 ‘2가

지’ 역경 사건을 경험한 경우가 79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가지’ 58명(27.9%), ‘1가지’ 

34명(16.3%), ‘4가지’ 21명(10.1%), ‘5가지 이상’ 

16명(7.7%)이 뒤를 이었으며 평균은 2.58(SD= 

1.19)이었다. 경험한 역경의 현재 지속 여부는 

‘아니다’ 156명(75%), ‘그렇다’ 52명(25%) 순서

대로 나타났다. 역경사건 발생경과 시기로는 

‘10년 이상’이 47명(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 44명(21.2%), ‘3년 이

상~5년 미만’ 28명(13.5%), ‘6개월 이내’ 25명

(12%), ‘1년 이상~2년 미만’ 24명(11.5%), ‘2년 

변인 빈도 비율(%)

성별
남자 74 35.6

여자 134 64.4

연령(만)

(M=25.01, SD=3.52)

18~19세 7 3.4

20세~22세 27 13.0

23세~26세 131 63.0

27세~29세 27 13.0

30세 이상 16 7.7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역경사건의 특성 (N=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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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빈도 비율(%)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74 35.6

대학교 졸업 110 52.9

대학원 졸업 이상 24 11.5

직업

학생 115 55.3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직 52 25.0

판매, 서비스 및 기술직 5 2.4

자영업 3 1.4

무직 24 11.5

기타 9 4.3

종교

기독교 108 51.9

천주교 14 6.7

불교 5 2.4

무교 79 38.0

기타 2 1.0

월 개인 평균소득(원)

(M=111.66, SD=109.97)

49만원 이하 63 30.3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67 32.2

10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 29 13.9

200만원 이상~299만원 이하 34 16.3

300만원 이상 15 7.2

주관적 경제상황 

상 3 1.4

중상 38 18.3

중 88 42.3

중하 60 28.8

하 19 9.1

경험한 역경사건 수

(M=2.58, SD=1.19)

1가지 34 16.3

2가지 79 38.0

3가지 58 27.9

4가지 21 10.1

5가지 이상 16 7.7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역경사건의 특성 (N=208) (계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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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3년 미만’ 23명(11.1%), ‘7개월 이내~1년 

미만’ 17명(8.2%)이 뒤를 이었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살펴

보았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인들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균형적 시간관 6점 만점 중 

1.13-5.96점, 사회적 유대감 6점 만점 중 2.20- 

5.90점, 역경 후 성장 5점 만점 중 0.50-4.81점

이었으며,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정상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역 M(SD)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균형적 시간관

제한적 시간관 2.86(.61) 1.13 3.83 -.692 .006

과거지향 시간관 3.83(.32) 2.92 4.50 -.351 1.093

미래지향 시간관 3.89(.44) 2.96 4.75 -.384 .005

포괄적 시간관 4.89(.47) 3.96 5.96 .207 -.566

전체 3.95(.97) 1.13 5.96 -.289 -.282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유대감 4.10(.73) 2.20 5.90 -.070 -.375

역경 후 성장

자기지각 변화 3.06(1.07) 0.0 5.00 -.384 -.336

대인관계 깊이 증가 2.65(1.09) 0.0 5.00 -.268 -.653

새로운 가능성 발견 3.22(1.05) 0.0 5.00 -.574 .057

영적/종교적 깊이 증가 2.40(1.64) 0.0 5.00 -.014 -1.291

전체 2.88(.91) 0.50 4.81 -.118 -.652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208)

변인 빈도 비율(%)

역경의 현재 지속여부
그렇다 52 25.0

아니다 156 75.0

역경 발생 경과 시기 

6개월 이내 25 12.0

7개월 이내~1년 미만 17 8.2

1년 이상~2년 미만 24 11.5

2년 이상~3년 미만 23 11.1

3년 이상~5년 미만 28 13.5

5년 이상~10년 미만 44 21.2

10년 이상 47 22.5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역경사건의 특성 (N=208) (계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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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의 균형적 시간관의 전체 경향

성은 6점 만점 중 3.95(SD=.97)점이며, 하위변

인을 살펴보면 포괄적 시간관 4.89점(SD=.47), 

미래지향 시간관 3.89점(SD=.44), 과거지향 시

간관 3.83점(SD=.32), 제한적 시간관 2.86점

(SD=.61)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의 전체 

경향성은 6점 만점 중 4.10점(SD=.73)으로 나

타났다. 역경 후 성장의 전체 경향성은 5점 

만점 중 2.88점(SD=.91)이었으며,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자기지각 변화 3.06점(SD=1.07), 대

인관계 깊이 증가 2.65점(SD=1.09), 새로운 가

능성 발견 3.22점(SD=1.05), 영적/종교적 깊이 

증가 2.40점(SD=1.64)이었다.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종교(r=.319, p< 

.01)와 역경 후 성장과의 정적상관이 나타

났다. 이는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 역경 후 긍

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변인인 균형적 시간관(r=.443, p<.01), 

사회적 유대감(r=.315, p<.01)은 역경 후 성장

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과거와 미래

에 대해 긍정적이고 의미있게 지각하고 타인

과 세상에 대해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질수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214** 1

3 .224** -.427** 1

4 .052 -.451** .356** 1

5 .126 -.138* .179** .092 1

6 .108 .571** -.303** -.743** -.096 1

7 .106 .037 .038 .005 .020 .149* 1

8 .101 .039 -.058 .061 .163* -.018 .000 1

9 .069 .116 .003 .016 .039 .111 .178* .271** 1

10 .034 .110 .037 .014 .272** .032 .002 .463** .392** 1

11 -.006 -.031 .125 .104 .147* -.137** -.094 .324** .242** .592** 1

12 .079 .178* -.074 .031 .065 -.052 -.099 .276** .196** .542** .422** 1

13 .062 .029 .077 .070 .573** -.091 -.055 .255** .038 .484** .383** .402** 1

14 .044 .082 .064 .068 .319** -.069 -.068 .443** .315** .889** .813** .704** .669** 1

* p < .05, ** p < .01 

주. 1) 성별: 남=1, 여=0, 2) 연령, 3)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1, 대학교&대학원 이상=0, 4) 직업: 무=1, 유=0, 5) 종

교: 있음=1, 없음=0, 6) 월소득, 7) 주관적경제수준 상~중=1, 중하~하=0, 8) 균형적시간관, 9) 사회적 유대감 10) 자기

지각, 11)대인관계 , 12)가능성, 13)영적관심, 14)역경후성장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N=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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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 후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변인과의 역경 후 성장의 하위요인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지각 변화가 균형적 시간관

(r=.463, p<.01), 과 사회적 유대감(r=.392, p< 

.01)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인관계 깊이와 균형적 시간관

(r=.324, p<.01), 사회적 유대감(r=.242, p<.01)

도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의미있게 지각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해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질 

때 자신의 내부 강점을 지각하고 발견할 가능

성이 크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깊이가 증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새

로운 가능성과 균형적 시간관(r=.276, p<.01), 

사회적 유대감(r=.196, p<.01)도 상관성이 높지 

않지만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균형적 시간관

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영적, 종교적 깊이는 균

형적 시간관(r=.255, p<.01)과 정적 상관을 보

였지만 사회적 유대감(r=.038, n.s.)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타인과 세상에 대해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영적, 종교적

인 영역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적 시간관, 사회적 유대감이 역경 후 성

장에 미치는 영향력

전체 Model에서의 변인간의 공차한계는 모

두 .10이상이고 VIF의 점수 분포는 1.055- 

2.834로 독립 변인들 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

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인구사

회학적 변인과 주요 변인들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ModelⅠ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868, p<.001). 

ModelⅠ의 전체 설명력은 11.6%였으며, 역경 

후 성장에 종교(β=.334, p<.001)와 연령(β= 

.261,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Ⅱ는 역경 후 성장에 균형적 시간관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10.699, p<.001), 전

체 설명력은 27.3%로 균형적시간관의 영향력

이 포함되었을 때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역

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균형적 

시간관(β=-.405, p<.001)과 ModelⅠ에서도 유

의했던 연령(β=.251, p<.01)과 종교(β=.265, 

p<.001)였다. 즉, 과거와 미래를 긍정적이고 의

미있게 바라볼 때 역경 후 성장이 잘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Ⅲ은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사회적 유

대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11.567, p<.001), 전

체 설명력은 31.5%로 사회적 유대감이 추가되

었을 때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균형적시간관

(β=-.345, p<.001), 종교(β=-.264, p<.001), 연

령(β=-.226, p<.001), 사회적 유대감(β=-.225, 

p< .001)의 순으로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준

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균형적 시간관의 영향

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과

거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미래를 희망적

으로 바라볼 때 역경 후 긍정적인 성장이 일

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종교적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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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경험

이 많아 역경에 대해 대처방법을 터득한 경험

이 있고 더 성숙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역경을 겪고 난 후 성장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이 역

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은 가장 적었지만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타인과 세

상을 친밀하게 느끼고 자신이 속해있다고 느

끼는 것이 역경을 겪은 후 성장이 이루어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균형적 시간관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AMOS 26.0에서 경로분석을 통해 

균형적 시간관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

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역경 후 

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회

귀분석에서 종교와 연령이 역경 후 성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 변인으로 설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연구모형의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하게 나

타났는데, 균형적 시간관이 사회적 유대감(β= 

변인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β t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1 -.056 -.759 -.095 -1.428 -.087 -1.338

연령 .261** 2.939 .251** 3.113 .226** 2.885

최종학력2) .080 1.017 .135 1.875 .121 1.726

직업3) .045 .439 -.002 -.021 -.036 -.394

종교4) .334*** 4.969 .265*** 4.286 .264*** 4.404

월평균소득 -.112 -1.020 -.120 -1.207 -.158 -1.621

주관적 경제수준5) -.065 -.968 -.060 -.981 -.094 -1.560

균형적 시간관6) .405*** 6.646 .345*** 5.614

사회적 유대감 .225*** 3.639

상수 14.521 13.188 .006

R2 .146 .301 .345

adj R2 .116*** .273*** .315***

F 4.868*** 10.699*** 11.567***

* p < .05, ** p < .01 *** p < .001

주. 1) 성별: 남=1, 여=0, 2)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1, 대학교&대학원 이상=0, 3) 직업: 무=1, 유=0, 

4) 종교: 있음=1. 없음=0, 5) 주관적 경제수준: 상-중=1, 중하-하=0, 6) 균형적 시간관=1, 제한적&미래지

향&과거지향 시간관=0 

표 4.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 (N=208)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 178 -

.271, p<.001)과 역경 후 성장(β=.347, p<.001),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이 역경 후 성장(β=.206,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변인 중 종교는 역경 후 성장(β=.271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령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로

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통해 역

경 후 성장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통제 변인을 설정하였음에도 주요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므로 역

경 후 성장에 대한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과거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의미있게 지

각하고 타인과 세상에 대해 소속감과 친밀감

을 가질수록 역경 후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균형적 시간관이 사회적 유대감을 거쳐 

역경 후 성장(β=.107, p<.001)으로 이행되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미래를 기

대하는 것이 타인과 세상에 소속되어 있고 친

밀하다고 느끼게 하는데, 이를 통해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청년기 역경 후 성장에 대한 긍

정 심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밝히고 변인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역경 후 성장을 촉진시키

기 위한 개입 및 방안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된 결과로 도출된 

사회적 유대감

균형적 시간관 역경 후 성장

.271*** .206***

.347***

연령

종교

.083

.271***

그림 1. 균형적 시간관과 역경 후 성장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모형

간접 효과 B BootSE
95% CI

LLCI ULCI

균형적시간관 -> 사회적유대감 -> 역경 후 성장 .107 .001 .032 .210

표 5.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N=208, Bootstrap=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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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종교

가 일관적으로 역경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있는 개인은 역경 후 긍정적인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 신념이 깊고 이에 따른 대처를 

할수록 역경 후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는 연구결과((Prati & Pietrantoni, 2009)를 뒷받

침해주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종교

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

험들을 영적 신념에 근거해서 해석하고 수용

하려는 경향이 클 수 있으며, 종교적 신념은 

역경 경험을 개인의 성숙이나 성장의 기회로 

여기거나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면서 역경 후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이 주요변인만큼 

크게 나타났으므로 종교를 가질 때 개인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

하며, 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이나 임상 현

장에서 종교적 신념 및 실존적 해석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서 연령도 개인의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역경 사건을 더 경험할수록 강인하다는 

연구결과(Seligman, 2011)와 연결해볼 때 연령

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생활경험이 있으며 이

를 통해 역경에 대처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역경에 마주하였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분석에서는 연령이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연령

의 영향력보다 종교와 주요 변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역경 후 성장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은 일관

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Linley & Joseph, 

2004), 성인 초기와 후기, 청년기와 중년기의 

비교 등 연령과 역경 후 성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 모두 

역경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과거에 대해 부정적

으로 회상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

에게 주어진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

나 과거나 미래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긍정적

으로 지각하기보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

해 긍정적이고 의미있게 인식할 때 역경 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균형적 시

간관을 가지는 것이 역경 후 성장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Sword et al., 2014)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경 후 긍

정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

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적 시간관

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역경 사건으로 인해 후회하고 고통스러

워하는 내담자에게 과거의 경험이 자신에게 

의미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각을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게끔 돕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도 모든 가능

성으로 열려있고 희망이 있다고 인식하게끔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시간관 치료는 내담자가 균형적 시간관을 가

지도록 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게끔 하

고 외상적이고 과거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

으로 대체하여 건강한 개인을 만드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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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여(Sword et al., 2014) 그 효과성이 입

증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균형적 시간관 치

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역경 후 

성장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인지요인 중 하나

로 균형적 시간관 치료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유대감도 역경 후 성장을 촉진시키

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즉 타인

과 세상에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때 역경 

후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지

지받는다고 인식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

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결과(유희정, 2012)와 역경을 

겪고 난 이후 자신이 속한 관계망이나 관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높은 지지를 받

을 때 역경 후 성장을 더 많이 보고하게 되었

다는 결과(Tedeschi & Calhoun, 2004)를 통해 사

회적 유대감이 높을 때 자신을 지지해줄만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관계에 속해있다고 느

낄 때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누군가가 자

신의 편이 되어주고 곁에 있다는 믿음이 역경

을 겪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사회와의 관계

가 단절되고 소외되어 있는 상황(김재희, 박은

규, 2016)에 놓여있는 만큼, 사회적 유대감의 

증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로부터 고립

되어 있고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느

끼는 내담자가 타인과 세상에 대해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 및 임상, 교육

현장에서 상담, 사회적 관계망 지원, 지역사회 

연계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

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균형적 시간관이 사회적 유대감을 촉

진시키고 이 과정이 역경 후 성장을 일어나도

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역경 후 성

장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상

담 및 치료 현장에서 경험한 역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역

경을 극복하고 역경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

도록 균형적 시간관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감

을 높아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역경 후 긍정적인 변

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고

통이 감소되고 침습적이고 자동적인 사고가 

조절될 때 의도적인 반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제안하였으며(Calhoun & Tedeschi, 2004)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역경 사건에 대해 개방

하고 지지받을 때 잘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보았고 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

임을 주장하였다(Calhoun & Tedeschi, 2006). 따

라서 균형적 시간관을 가질 때 긍정적인 인지

적 재구성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고 친밀하다고 느끼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위로와 지지 그리고 정서적 해소

가 이루어져 역경 후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Calhoun & Tedeschi, 2004) 알 수 있다. 이는 역

경 후 성장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요인인 균

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관계를 통해 

역경 후 성장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유대감이 균형적 시간

관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함에 따라 

균형적 시간관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유대감 

정도에 따라서 역경 후 성장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노력

이나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년기는 생애 주요한 전환시기(이인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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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001)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여러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따라서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역경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균형적 시간관을 가지고 사

회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중년기와 

노년기를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역경 후 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인지, 정서, 사회

문화적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성이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

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

학적 비율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지 않아 결과

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본 연구

의 전반적인 편향된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따라서 추후에

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균형 

있게 분배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방법 중 설문지만을 활용하여 대상

자들의 역경 후 성장 과정이 단편적으로 담겨

졌다는 점이 있다. 대상자의 역경 경험 특성

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통해 역경을 경험한 당

시와 그 이후 상황 및 심리적 어려움은 개인

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면담이나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역경 후 성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성장의 양상이 개개인에게 다양

하게 나타날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 종단적 

분석과 질적 연구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긍정심리학적인 변인들이 역

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중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변인들인 균형적 시간관과 

사회적 유대감의 영향력을 밝혀 활용할 수 있

는 연구변인을 확대하였다.. 개인 내적인 긍정

심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만큼 상담이나 치료 현장에서 역

경 후 성장을 위해 다양한 긍정심리학적인 변

인들을 밝히고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며 본 연구에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역경 후 성장에 대한 

긍정심리학적 요인들의 경로를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역경 후 성

장을 위해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필요함

을 강조(Calhoun & Tedeschi, 2004)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균형적 시간관이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 역경 후 성장을 일으키는 한 경로를 밝

혔으며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을 매개변인으

로 설정하였으나, 선행연구에 대한 탐색 및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절변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추후 변인의 다양

한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고 있다. 앞으로도 역경 후 성장에 대한 경로

를 밝히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본 결과는 추후 역경 후 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요인들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밝히고 그 결과를 상담 및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는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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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 balanced time perspective on growth 

after adversity in adolescenc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Min-jin Kim                    Jeong-yun Park

Chung Ang University

The study was conducted to reveal the influence of variables causing post-traumatic growth and suggest 

ways to utilize it in the counseling and clinical field. Data from 208 youths in Kore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5.0 and AMOS 26,0 statistic programs. This study took the perspective that 

post-traumatic growth was affected by the balanced- time-perspective and social-connectedness and tried to 

examine the influence and relation of the two variables. A frequency-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trends of the variables, and 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variable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major variables, And path-analysis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and the indirect effect was confirmed by using the bootstrapping method. First, religion, among 

all demographic variable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ost-traumatic growth. Second, the 

balanced-time-perspective and social-connectednes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ost-traumatic growth. Third, 

the balanced time perspective influenced social-connectedness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path explaining 

how post traumatic growth occurs was revealed. This suggests that the both balanced time perspective 

and social connectedness are important for inducing post- traumatic growth, and the utility of the 

variables in the counseling and clinical field. 

Key words : youth adolescent, post-traumatic growth, balanced time perspective, social connectedness, mediation 

effect.


